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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차례와 제사는 유교라는 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차례와 제사는 조 

상들이 신이 되어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단순히 조 

상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우상행위 

가 됩니다. 이는 조상들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 

하는 일쇼되늬단三러므로）S0하은 조상들의와 사랑 

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것 

워니더？^^^在隔으로싀4하고^^시간이 허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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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 위에 세운 가정

오늘 말씀에는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땅을 평평히 만들기도 

쉽고, 기둥을 세우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혹 집을 옮기려고 집을 허문다 해도 

아주 쉽습니다. 즉 신속하고, 편하게,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 

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지기 쉽다 

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두 번째 방법은 큰 바위,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 

에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 불편함이 따 

릅니다. 집을 세울 만한 좋은 돌도 찾아야 하고, 때로는 집 지을 곳에 그 큰 돌 

을 옮겨야 합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술자가 필요 

하기도 하지요. 또 일단 집을 지으면 해체해서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 

편하고, 힘과 노력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집을 짓고 나면 이 집은 거센 폭풍우 

가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도 여간해서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아끼고 편하게, 힘과 노 

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고 

명절과 같이 중요한 날 잠깐 만나 식사 한 끼만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불 

편하지 않으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불편한 질문은 서로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려 

면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오픈하고, 품 

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다소 불편할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셔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할 때, 가 

정은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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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 듣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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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외 맘씀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터닦고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 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3. 세상모든사람풀집을짓는 자니 반석 위가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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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율지용 감아 비가오고물나며 바함부딪 쳐도
집음지오■감아 비가오고율나며 바람부딪 칠때
모래위에 짓네 우리구주오셔서 지은상을 중패

비F0F；］肺for阿I추출 i?

잘짓고 잘짓세

후림

쉬은 기MMScapo-lsl） 砂-D B卜-A 스 G

반석위에 세운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위에 세운집 크게무너 〒네 
세운공로 따라서 영영상번 주리

曲


